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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은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며 겉치레를 달리한다. 특히 어

떤 새들과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털을 자연적으로 얇거나

두껍고 진한 보호색으로 바꾸기도 하는데, 이는 그들의 생존과 보

존을위한천부적인본능일것이다. 

인간이가장큰태양에너지를활용하고있음은매우자연적이며

이지적일뿐만아니라초현대적이다. 대기환경적으로검정색, 즉

흑체는태양에너지를가장쉽게많이흡수저장하며, 흰색은그반

대로 태양열을 최소로 흡수하고 반사한다. 태양열을 지붕 위 검정

판에저장후태양열보일러에서물이끓어넘쳐나오는것을보면

정말신기하고흐뭇하다.  

그런데도우리는매년2.4억톤의석유를수입해연소시키고있

으며, 기후환경 변화를 촉진하는 CO2 등 온실기체와 독성 대기오

염을 내뿜고 있다. 한국의 에너지 연소는 세계 9위로 정말 대단하

지만, 온실기체의 저감노력은 세계 54위(저먼워치, 2007)라고 하

니더욱놀랍다. 지난18년전부터태양에너지개발과활용을위한

연구 과제를 신청해 보았지만, 정부는 깨끗한 태양 에너지의 적극

적인 개발과 활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허구와 책임 없는 탁상공

론만하는듯하다.

인간은 색감에 민감하여 여름에는 흰 바탕의 옷을 선호하고, 겨

울에는검정따위로의장을하는경향이있다. 현재원유1배럴가

격이100 달러를오르내리고있지만, 1973년초에는불과2.7 달러

였다. 그해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로 석유 값이 치솟자 태양에너지

를 활용하려는 관념에서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들은 검정색으로

유행을바꿨다. 유행이얼마나과학적인가.  

색감은 미학적으로, 과학적으로,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

된다. 서양인들은조화된은은한색을선호하는경향이있고, 동양

에서는색동저고리처럼원색적인진한색을좋아한다.  한편, 검정

은근엄하여법조계에서활용하고, 장례시상복으로착용한다. 과

학적으로, 붉은색은긴급하고경종을주며, 노랑은조심과주의를

환기시키고, 초록은순조롭고무난함을뜻하여네거리의신호등색

으로도쓰이고있다. 

또한, 러시아는 공산혁명을 붉은 색으로 강조하며 순수와 승리

를추구한반면, 어느정당은노란색, 파란색등으로정파의이념과

특성을표시한다. 

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보이는 색감이 있다. 최근 10여 년 동안,

정치인들은 물론 방송인, 연예인들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 그들의

의복과 그 색감을 달리하고 있다. 특히 여성의 경우, 붉은 색과 검

정색이두드러지게많았다. 셔츠와넥타이및스카프는물론, 가슴

위와턱밑에보이게하는속옷이검정색, 붉은색, 흰색으로그들

의 생각과 이념을 표시하고 있다. 흰 옷, 또는 빨강이나 노랑 바탕

의옷에검정띠와동정등으로장식하고검은큰단추도달아돋보

이게한다. 장례때를제외하면, 10여년전에는검정셔츠와넥타이,

그리고턱밑에검정속옷을내보이며활보하지는않았다.  

더군다나,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래, 검정 옷에 흰

동정등을달고다니는이들이많이늘었단다. 이는그들의정파와

이념 코드를 겉으로 표시하는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. 그러나 특

히여성의류의경우유행이2~3년이면바뀌고, 8~10년이지나면

그유행이다시온다는이야기도있으나그와는다르다고한다. 그

들은검정옷과빨간색감을꾸준히선호한다.  

그런가 하면, 군사독재에 협력하고 연이은 독재 정권에 치부하

던 자들이, 최근 선거가 끝난 후 앞에 나서며, 그들의 색감을 전격

적으로바꾸고있다. 검정과빨간색들이하루사이에푸른색의복

과푸른목도리등으로변신하고있음이자주목격된다. 계절이바

뀜에따라철새들이색을바꾸듯이정권이바뀌면정치인들도당적

을 바꾸고, 의상의 색감도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어‘정치 철새’라

는단어가유행하고있다.  

동물들은생명을보존하기위해천부적으로당연한변색을하지

만 인간은 권좌에 앉고 치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색하는 것인

가? 어쨌든, 정치는‘조삼모사’로한다니, 변색쯤이야다반사인듯

하다. 그러나과학자들은자연보전과에너지활용을최대화하기위

해색감에관한지식을넓히고더욱생활과학화하는일에앞장서야

하지않을까?

자연의변색은과학적, 인간의변색은정치적(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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